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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뉴스

일본

일본 금융회사,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유럽 국채 경쟁적 매각

이상우 선임연구원

 일본은행 니시무라 부총재는 30일 교토에서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 국가부채 문제가 전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일본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밝힘.

 그는 국가부채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치료제가 없어 경제를 위기상황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함.

 일본 경제는 현재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엔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음.

 일본에서 유로존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금융회사들이 유럽 국채를 대량 매각하고 있음.

 일본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국제투신투자자문은 미국과 유럽의 각국 국채로 구성된 글로벌 소버린 오픈

펀드에 편입된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 국채를 모두 매각함.

   - 그동안 이 펀드는 2조 엔의 자산 총액 가운데 4% 정도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국채에 투자

해 왔으나 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지난 1년간 약 8%가량 손실을 입음.

 일본 대형 8개 생명보험회사들도 추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근 1개월간 보유 중인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국 국채 44%를 매각함.

 한편, 유럽 재정불안이 증폭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일본의 국채 가격도 하락하고 있음.

 일본의 한 매체에 따르면 25일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1.030%로 전날

에 비해 0.035%p 상승하여 1개월 만에 최고수준이 되었으며, 만기 20년짜리 국채 금리도 1.795%

를 기록하여 2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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